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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는 봤나 “불량언니 작업장” 

 

조금 불량해도 괜찮아! 자본이 부순 터전에서 엮고 뜨고 다시 잇다. 

 

작년 청량리 재개발과 집결지 폐쇄가 전면화 되자 수 십 년간 청량리

에서 살고 일 해온 여성들은 생계를 잃고 낯선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

위기상황에 처했습니다. 이룸은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결지 현장

단체로서 조금이라도 여성들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하여 생계비 지급, 

전업 지원 등 한정된 자원으로 고군분투 해왔지만 부동산 이윤을 눈

앞에 둔 자본과 국가의 욕망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

 

재개발로 인한 강제퇴거와 이주에 직면하면 누구라도 깊은 상실감과 

우울감, 생존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. 청량리의 여성들 역시 

그러했는데요. 그래도 십 년 동안 이룸과 만나온 몇몇 언니들은 하나 

둘 똘똘 뭉쳐 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버텨내려고 애썼습니다. 그렇

게 ‘청량리 반상회’가 만들어졌고,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히 만나고 여

행도 다녀오며 여러 고민을 나눴습니다. 

 

반상회의 가장 큰 고민은 집결지가 없어지고 나이가 든, 몸도 이곳저곳 아픈 상황에서 무엇을 해서 먹

고 살아야 하지? 라는 것이었습니다. 사회는 나이든 여성들에게 청소나 식당일 등 저임금 고강도의 일

자리밖에는 주지 않고, 그마저도 경쟁하여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, 우

리의 속도로,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무엇이라도 만들어 팔아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기로 했습니다. 

(뒷면에서 계속)  

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! 네이버 블로그에서 ‘화톡’을 찾아주세요!        화 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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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.   

노래방, 성매매 집결지, 룸살롱, 단란주점, 키스방,  보도방, 티켓다방, 안

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, 여성들의 인권

과 권리 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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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법률지원, 의료지원, 심리상담  
 

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, 일수, 사채 빚 등으로 힘들어 파산을  

고민 중일 때,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일 때, 빚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힘들 때, 

전화주세요.  경찰조사 동행,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해 드립니다.  

철저한 비밀보장       이룸상담소 02-953-6279 

우선 손뜨개 수세미를, 다음으로는 수제과일청을 만들었습니다. 이룸 회원 총회와 3.8 여성의 날 대회에 

직접 갖고 나가 팔았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답니다! 청량리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

과 지지를 확인하였고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작업장 공간 마련을 위한 후원도 속속 들어왔고요! 

 

우리는 이 공간에 ‘불량언니 작업장’ 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. 이곳에서는 도도, 멍퉁이, 내맘대로, 이

호, 갱상도, 덤벙이, 공주 이렇게 7명의 언니들과 용두동 이루미들, 그 외 연결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. 

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는 우리들만의 불량함으로 앞으로의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. 이태원 언니들과도 

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,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! (^-^) 

          별별타로 in 이태원 
 용하디 용한 타로 상담,  4월 24일 저녁 coming soon! 

 

                 신청 방법 ?!   

               4월 24일 저녁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용두동 이루미들 만나면, 

                       타로상담을 하고 싶다고 얘기해 주세용!  
 


